
생명의     말씀

육상경기 종목 중에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구

간에서 몇 명이 한 조가 되어 차례로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경기로서 이어달리기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릴레이 경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구원 사업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부께로 돌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

이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룩하신 구원

에 모든 이가 참여하도록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

어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 곧 죄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과 화해하

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파견됩니다. 하

지만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요한 

3,19). 이런 세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제자들은 ‘위로부

터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시면서 제

자들에게 강복하시면서 ‘위로부터의 힘’을 전해주셨고, 그 

힘은 성령의 강림으로 강화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 

용감하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부터 받은 ‘바통’은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

입니다.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

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1582)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합

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리

스도는 손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 자비로운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 당신의 발로 그리스도

는 좋은 일을 하러 나간다. 당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는 축복

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랬듯이 당신을 믿

는 모든 이들도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은 움직이려면 머리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

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

기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일치 안에 머물도록 힘

써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지니신 엄청나게 큰 능력, 곧 

‘위로부터의 힘’을 나누어 받아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뜻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간 사람은 그분이 

먼저 도달한 종착점에서 반갑게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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